


<핵심 요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EU 임시보호 연장은 중동부유럽 주요 수
용국의 난민 정책을 단기 인도주의 대응에서 중기 체류·통합 관리 단계로 전
환시키고 있다. 폴란드·체코·루마니아·헝가리는 공통적으로 여성·아동 비중
이 높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교육·주거·
의료 수요 증가, 지방재정 부담, 사회적 긴장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규모 자체보다 인구 구성과 지역 집중도가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와 체코는 난민의 중기 체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건
부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는 아동의 현지 학교 편입을 의무화하
고 복지 지원을 교육·구직 요건과 연계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체코는 임시보호 이후 장기체류 전환 경로를 제도화해 난민을 ‘단기 피란민’
이 아닌 잠재적 장기 거주자로 재분류하고 있다. 반면 루마니아는 지정 숙소
중심의 관리형 체류 정책을 유지하며 재정 부담을 통제하고, 헝가리는 최소
지원 기조 속에서 난민 이동을 촉진하는 ‘경유지화’ 구조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결과적으로 중동부유럽의 난민 정책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
어, 어떤 조건과 인프라를 통해 통합을 관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
다. 교육·주거·노동시장·지방재정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정책은 통합
촉진이 아니라 취약계층 탈락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난민 정
책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국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좌
우하는 전략적 정책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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